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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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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생활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능률 저하와 대학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유학생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COVID 19로 인한 에듀테크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ollege-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Surveys were answered by 400 Chinese students from July to August 2019 and analyzed as follows. We 
used the SPSS22.0 program and Process macro for SPSS to analyze the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bootstrap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college-lif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and 
self-leadership acted as a partially mediating variable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ollege-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was found that a higher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resulted
in a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college 
life maladjustment and low learning efficiency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the development
of self-leadership education program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must be emphasized in the 
Edu-Tech era due to the need for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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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유학

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고
등교육을 받기 위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차별화된 경험
이 되고 있다[1]. 유학은 학문적 소양을 확장함은 물론 타
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17년도에 전 세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30만 명이 
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가입한 지역에서는 370만 명을 초과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국 대학의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이 2.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전히 호주, 영국, 미
국 등 서구 선진국을 유학지로 선호하고는 있지만, 최근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 되
고 있는 추세로, 이는 2017년에 조사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2005년도 0.6%에 비해 3.8배가 늘어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9년 
COVID 19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지 못
하고, 올해 급격한 감소 추세로 역전 상황을 맞이하게 되
었다[3]. 2020년 현재 COVID 19로 인한 외국인 국제이
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는 입국
이 43만8000명으로 2018년보다 5만7000명 감소하였
다. 이 중에서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3천 명 감소하였
으며, 출국은 42만6000명으로 6만 명 증가하였는데, 출
국자의 경우는 2000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
였다[4].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호스트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글로벌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5] 많은 
글로벌 인재들의 영입으로 국가 혁신 및 생산 시스템의 
개발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의 인력 문제도 완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6]. 따라서 현재 국내 많은 대학
은 교육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
러한 방안은 국내 대입 정원에 미달한 대학들의 재정문
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7]. 따라서 국경 없는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의 품
질은 하나의 무형의 서비스로 국제적인 무역상품이 되었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 따라서 한국의 대학기관들은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를 타
겟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
생 수는 16만 명이 넘었고, 그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
체 비율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유학생 23.4%, 몽골 유학생 4.6%, 일본 유학생이 2.7%
를 차지하고 있다[8].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4월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미용 관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207개가 있으며， 이 중 미용전
공 외국인 유학생이 총 1331명이 재학 중이고， 중국 유
학생이 941명으로 총 재학 유학생 인원의 71%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고되었고[9], 올 초의 COVID 19 
사태 전까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같이 인구학적 차원이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중국
은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대의 시장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COVID 19 사태로 수많
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
내 많은 대학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
이다[9].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는 우려와 함께 교육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확실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11], 특히 한
국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인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
한 적극적인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중국과 한국은 산과 물이 한 데 이어진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일찍이 K-POP, K-Drama 등 한류 문화를 받아
들임으로써, 미디어나 문화뿐 아니라 K-beauty라고 하
는 한국 미용 분야의 매력 또한 중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
었다[12]. 더불어 한국의 미용 교육은 20여 년 전부터 학
사를 비롯한 석•박사과정까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이 교육 시스템
이 체계화 및 표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한국의 미용 교육을 배우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
이 찾아오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다수의 미용전공 중
국 유학생들은 장차 한국과 중국의 미용산업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양 국가의 핵심적인 미
용 인재가 될 것이다[13]. 

따라서 현재 국내 대학의 미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대학 생
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4]. 특히 올해부터 국내 모든 교육기관이 COVID 19
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전격적으로 시
행하였고, 이후로도 IT 기술을 접목한 교육 혁신을 의미
하는 에듀테크(EDUTECH)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자발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학생의 경우 학습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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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15]. 따라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
으로 진행되는 에듀테크 시대에는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
로의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자의 
셀프리더십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16].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며[17],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장 및 
사회생활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6]. 
Manz[18]는 1980년대 조직 환경 및 구성원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
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최초로 
셀프리더십을 제안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초기에 크게 행
동적인 전략과 인지적인 전략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19]. 이 이론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행위지향
적인 전략, 자연적인 보상 전략, 건설적인 사고 전략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리되었다[20]. Houghton과 Dawley, 
DiLiello[21]는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을 행위 지각 및 
의지(behavior awareness and volition), 과제 동기
(task motivation), 건설적인 인지(constructive cognition)
의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여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인 
ASLQ(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를 개발하였다.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면 자율성과 열정[22], 책임감
[23], 자기주도학습[24]과 전공 능력 향상[25] 등 성공적
인 대학 생활이 가능해진다. Lee[26]는 간호대학 학생들
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란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친근
감 정도와 전반적인 호감도로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인 목표에 대한 몰입도를 평가하는 개념이
다[27]. Ryu, Kim[28]은 대학생활만족도는 각종의 외적 
환경과 내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얻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Kim[2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소속 대학 생활환경에서 학업적인, 생활적인, 
행정적인, 개인적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느끼는 
주관적·인지적인 평가의 충족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학기간과 학생들의 특징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
를 연구한 Kim[20]은 학년과 성적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Kim, Kim[31]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3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유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
도 높아진다[33].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학업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면 
자신의 학습력과 과제 수행력을 확신하는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34][35]. Wang[36]은 미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
감도 같이 제고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Lee, Jung[16]와 Choi, Jo[37] 등은 대학생활만족도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셀프리더십과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35][31]하였
고, Lee, Jung[16], Kim, Park[38], Lee[39], Kim[25]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대학생활만족
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
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반 대학생이나 국적
을 특정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에게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인 유
학생의 유학생활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증진하고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로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
악함으로써 새로운 에듀테크 시대에 효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
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
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
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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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양적인 조사연구이다. 연구모형은 아래 Fig. 1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50명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예비조사는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 문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설문문제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
를 진행하였다. 본조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
에서 미용을 전공하는 재학 중국인 유학생 총 452명이었
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응답 중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12부를 제외하고 440
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35]의 연구에서 

사용한 17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간주
하였다. Lee[3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α
=0.8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72
였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Dawley, DiLiello[21]가 

개발하고 Park[40]이 번역한 ASLQ를 사용하였다. 셀프
리더십은 행동지각 및 의지, 과제동기, 건설적 인지의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셀프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위요인
을 구분하지 않고, 상위요인만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Park[4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794로 나타
났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 Park[41]이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Kim, Park[41]의 척도는 총 28문항의 
Likert 6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에 맞는 문항을 추출하여 12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축소하였다. Kim, Park[4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79~0.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673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이 대학
생활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418명(95.0%), 
연령은 만 20세～25세 미만이 380명(86.3%)으로 대다
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이 109명(24.8%), 2학
년이 132명(30.0%), 3학년이 119명(27.0%), 4학년이 
80명(18.2%)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3년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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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명(60.5%), 3년 이상이 174명(39.5%)으로 나타났고, 
TOPIK은 3급 및 3급 이하가 219명(49.8%), 3급 이상이 
221명(50.2%)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피부전공이 288
명(65.5%), 메이크업전공이 152명(34.5%)으로 나타났
다. 경제수준은  중과 상이 213명(48.4%), 141명
(32.0%)으로 많이 나타났고, 방과 후 학습 경험에 대해서
는 경험자가 213명(48.4%), 미경험자가 227명(51.6%)
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40)

Categories N %

Gender
Male 22 5.0

Female 418 95.0

Age(years)

Less than 20 40 9.1
20~21 195 44.3
22~24 185 42.0

Older than 25 20 4.5

Grade

1st grade 109 24.8
2nd grade 132 30.0
3rd grade 119 27.0
4th grade 80 18.2

Period of stay in Korea
< 3 years 266 60.5
≥ 3 years 174 39.5

TOPIK
≤ Level 3 219 49.8 
>Level 3 221 50.2 

Major
Skin 288 65.5

Makeup 152 34.5

Economic level
High 141 32.0

Middle 213 48.4
Low 86 19.5

Experience of after 
school activities

Experienced 213 48.4
Not experienced 227 51.6

Total 440 100.0

3.2 기술통계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5,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8,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4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Variables                （n=440)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College-life satisfaction 3.75 0.57 -0.17 -0.21 

Self-leadership 4.08 0.51 0.02 -0.26 

Academic self-efficacy 3.24 0.51 0.06 -0.28 

3.3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
감(r=.326, p<.01), 셀프리더십(r=.39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셀프리
더십(r=.39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80 미만으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n=440)

Variables 1 2 3
1. College-life satisfaction 1

2. Academic self-efficacy .326** 1
3. Self-leadership .392** .399** 1

** p<.01 

3.4 대학생활만족도가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
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β
=.392, p<.001), 2단계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
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326,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
활만족도와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 모두 종속변수인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학
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양(+)의 값을 보였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B=.179, p<.001),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을 통한 간접효과도 양(+)의 값을 보였고, 신
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B=.112, p<.001). 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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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n=440)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F
(R2)

1 College-lif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350 .039 .392 8.905*** <.001 79.293***
(.153)

2 College-lif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291 .040 .326 7.224*** <.001 52.191***
(.107)

3
College-lif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179 .042 .201 4.303*** <.001 52.359***

(.193)Self-leadership .320 .047 .320 6.859*** <.001

*** p<.001

테스트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Z=5.424, p<.001), 대학
생활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도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은 부
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Table 5. Bootstrap and sobel test of the effect of 
College-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self-efficacy                        （n=440)

Effect B SE LLCI ULCI t

College-life 
satisfaction

Total .291 .040 0.212 0.370 7.224***
Direct .179 .042 0.097 0.261 4.303***

B SE LLCI ULCI Sobel Z
Indirect .112 .022 0.071 0.158 5.424***

*** p<.001

4. 논의 및 결론

세계화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유학의 규모가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업과 자기조절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6][26][36]. 이에 선행연구
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미용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
하고,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생활만
족도가 평균 3.75점, 셀프리더십이 평균 4.08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24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한 Kim, Kim[31]의 연
구에서 한국 전문대학 미용전공 학생들이 대학생활만족
도 3.20점, 셀프리더십 3.24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높

은 정도를 보였고, 서울, 경기 소재 일반 4년제 대학의 한
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5]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
학생활만족도 3.15점, 셀프리더십 3.88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Kim과 Park의 연구[38]에서 나타난 
한국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 3.09점보다 더 높
은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비교했을 때 
국내 대학생에 비해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
활에 대해 더 만족스럽고, 셀프리더십이 더 강하며, 학업
적 자기효능감 또한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보다 더 첨단의 미
용기술을 배우고자 자신이 원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하였
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
습 역량과 관련된 셀프리더십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통
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5], Lee[26], Lee[35], Wang[36], Choi, Jo[37], 
Kim, Park[38]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한국 
학생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도 대학생활만족도와 셀
프리더십이 향상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성
공적으로 유학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ee, Jung[16], Kim, Kim[31]의 연구
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Lee[39]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활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
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셀프
리더십의 부분매개 역할이 검증되었다. 즉 대학생활만족
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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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ee[3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감성지능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셀프리더십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만족도 제고를 통해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는 중
도탈락을 방지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과 학습효과를 얻도
록 하여, 최종적으로 무사히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
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
하여 상담이나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42], 중국어
가 가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전공과목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동시에 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수업 과정 및 형식 제공, 강의 내용과 
전공에 관련한 수업자료 등을 중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
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한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져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한국에 홀로 유학한 상태에서 COVID 19
라는 상황에 조우하여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 자율적으
로 학습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교육
이나 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
요하다.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학
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
라서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등의 부서에서 각 
대학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접근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셀프리더
십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연결되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는 대학생활만족도보다 셀프리더십이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검증되
었으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셀프리더십 향상이 유
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즉, 대학시설 등 환경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에 자원을 투
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OVID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는 현 상황에
서 교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 스스로의 자발
적 학습을 돕는 협력자의 역할[15]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와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한계점이 있
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조사 지역의 
확대와 다양한 국적의 미용전공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셀프리더십에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26]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성과와 자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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